
자동차부품․섬유, FTA “기대”
자동차부품 관세철폐로 1-3% 올라 … 섬유도 코스트 경쟁력 상승

한국과 미국의 FTA(자유무역협정) 발효일이 3월15일로 확정됨에 따라 자동차부품과 섬유 주가가 상승했다.

2월22일 주식시장에서 자동차부품 부문 대표기업인 현대모비스는 전일대비 1.62%인 4500원 오른 28만1500

원에 마감됐으며, SJM과 한일이화는 3% 넘게 올랐고 만도와 SL도 1% 이상 반등했다.

증시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의 FTA 발효에 따라 자동차부품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

다. 자동차부품에 적용되는 관세 2.5-4.0%가 즉시 철폐돼 미국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.

반면, 완성차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1%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

타났다.

미국산 자동차의 경쟁력이 낮아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, 일부에서는

완성차기업들이 시장을 상호 개방하는 가운데 한국시장의 개방이 미국보다 일부 빨라 긍정적인 측면이 제한적

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한편, 한국과 미국의 FTA 발효는 섬유 부문에도 호재로 꼽히고 있다.

평균 13.1%의 관세가 철폐되면 국내제품의 코스트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.

성안은 상한가까지 치솟았고 SG충남방적과 웰크론은 상승 마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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